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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문화유산기관들의 정보자원 공유 및 통합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기관들의 자원공유를 목표로 통합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한 후 향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 

및 법령을 중심으로 역사, 체제, 법령, 정책, 그리고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다. 양 기관의 협력 방안으로는 소장 

자료의 역사 관련 통합 DB와 재난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 공동전시회 개최,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본국회도서관, 일본국립공문서관, 국가도서관, 국가기록원, 협력

<ABSTRACT>
From the beginning of the digital age, the need for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to share information 

resources and integrate services has increased, causing many countries to make efforts for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line with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seeking ways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eir websites, articles, and legislation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ir histories, systems, laws, policies, and services. In conclusion, building an integrated database 

for materials in history and an archive for disaster information, as well as conducting joint exhibitions 

and learning programs, were drawn as viable ways for collaboration.

Keywords: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National Archives of Japan, national library, 

national archiv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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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류의 문화유산을 다루는 대표적인 문화유

산기관인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인간의 지

식 활동에 대한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이를 이

용시키고 보존 관리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해왔

다.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문화유산기관들

의 정보자원 공유 및 통합서비스에 대한 목소

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다

양한 요구, 이러한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인류 지

식 활동 결과물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활용과 

보존이라는 공통점과 정보기술의 발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문원(2008)은 디지털 

환경에서 수집대상 자원의 형식과 매체가 유사

해지고 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 경험, 지식의 

유사성, 새로운 디지털 정보 자원의 등장으로 

인해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하

였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듯이 캐나다에서는 2004

년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관이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로 통합되어 문헌 유산

의 안전한 보존과 이용을 위해 하나의 조직 안

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국립기록관과 역사위원회가 통합

되었고 2011년까지 MLA(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이 도서관, 박물관, 기

록관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미

국의 경우, IMLS(Institute of Library and 

Museum Services)가 문화유산기관의 서비스 

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IMLS는 미

국 내 2만 2천 개의 도서관과 1만 7천 5백 개의 

박물관에 디지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컬렉션을 통한 연결을 사명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등 문화자원 지식기관의 자원 공

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정미라, 2009). 

일본의 경우, 2014년 국립공문서관 기능․시

설의 이상적인 방향에 관한 조사검토회의에서 

국립공문서관의 전시와 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립공문서관을 국회주변에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

공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1) 일본의 국립국

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은 두 기관의 이용자

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주체적

이며 효율적으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두 

기관이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책을 강구하

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

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국가도서관인 국립국

회도서관과 국가기록관인 국립공문서관의 공

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한 후, 두 기관이 공유하

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기관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 법령을 다양한 

요소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

른 국가의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관이 지향해

야 할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国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提言(案) 国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検討会議

(内閣府)(http://www8.cao.go.jp/chosei/koubun/kentou/20150323/siryou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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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

립공문서관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바탕으

로 역사, 체제, 법령, 정책, 그리고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또한 두 기관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준을 제

시한 법률인 ｢국립국회도서관법(1948)｣과 ｢공

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9)｣을 중점적으

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두 기관에 관한 학술 문

헌도 참고하여 각 기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

석하였다. 조사연구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전

화와 전자 우편을 통해 추가로 알아보았으며 이

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통 영

역과 선행 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국내에서는 남궁황(1999)이 도서관과 기록

보존소의 업무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업무간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두 기관의 접

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서혜란(2005)은 도서

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하

였는데, 그 이유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 만족, 효

율적 비용, 디지털 콘텐츠의 효과적 이용을 들

었다. 박성진(2008)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등 5개 기관의 근대 공문서의 소장 현황 및 서

비스 현황 조사하고 각 기관의 근대 공문서의 

효과적인 정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간의 협

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최재희(2008)는 

영국의 MLA Council의 조직적 특성과 활동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문화협력기구 설립이 주

는 영향과 국내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분석하

였다. 조윤희(2008)는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의 문화 

정보서비스 창출을 위한 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 기술, 인력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소연(2012)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유산기

관간의 차이를 좁히고 디지털 보존이란 새로운 

책무를 강조하며 각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 

현안과 해법에 관한 논의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곽건홍(2012)은 문화유산

기관의 협력 부진 이유, 문제 제기, 구체적인 실

행 전략을 검토하여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부처의 통제 하에 놓인 한

계를 지적하며 각 부처의 추진 과제를 분석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최영실과 이

해영(2012)은 복합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밝히

면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여 공통 업무요소를 중심으로 통합 업무 

기능안과 기능 계획 개발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

후 최영실(2013)은 국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

관을 대상으로 라키비움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

관 현황 분석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 라

키비움 공간기획 연구의 절차를 정밀화하였고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희정, 육혜인, 오유진, 김용(2014)은 각 문화

유산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공통점을 중심

으로 교육서비스 개발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민경과 이성신(2014)은 문화유산기관의 공간

을 5개 기능별로 나누고 비교 분석하여 공간 중

심의 협력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외에서 Rayward(1998)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모두 공통의 디지털 정보를 다루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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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

하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Zorich, Wiabel

과 Erway(2008)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

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론과 모형을 제안하였다. Yarrow, Clubb

과 Draper(2008)는 국제도서관협회 연합보고

서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과 협업

체제에 관해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문화유

산기관의 협업이나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융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협력을 위

해서는 먼저 기관간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하

며, 기관들이 협업이나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관이

나 국가를 비교하여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가능

성을 검토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으며 국립

도서관이나 국립기록관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그러한 가능성이 보

이는 방안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3.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 비교분석

3.1 설립 과정 및 목적 

일본 입법부 소속인 국립국회도서관의 모태

는 명치 23년(1890년)에 개각된 구 헌법하의 

제국의회에 소속된 귀족원과 중의원의 도서관

과 명치 5년(1872년)에 설립된 문부성 소속의 

제국도서관이다. 패전 후 미국도서관사절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국립국회도서관법안성립의 기

초를 마련하였으며 소화 23년(1948년)에 아카

사카 이궁(離宮, 현 영빈관)에 임시로 국립국

회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소화 36년(1961년) 나

가다 쵸(町)에 제국도서관 등의 장서가 합쳐져 

일본의 대표도서관이 되었다. 소화 43년(1968년)

에 본관이 완성되고, 소화 61년(1986년)에 신관

이 건립되었다. 또한 평성 14년(2002년)에 교토

에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이, 우에노에 국제아

동도서관이 건립되어 총 3개관이 일본의 대표 

도서관이 되었다. 

일본 막부시대에는 기록을 개별적으로 보관

하였고 명치유신 이후 수사관을 설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록을 관리하였다. 그 후 기록은 국

가사업으로 역사편찬을 추진하여 황국사관의 

축을 형성하였다. 패전 후 민간차원의 역사가

들이 서민들의 생활사와 같은 실증적, 과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 사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1951년 문부성사료관의 설치, 1971년 

국립공문서관이 설립되었다(高埜利彦, 김경남, 

2013). 평성 10년(1998년)에 츠쿠바 분관의 설

치, 평성 13년(2001년)에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내각부 소속 독립행정법인2) 공문서관이 설립

되었고 11월에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 개설되

었다. 이렇게 국립국회도서관은 국가차원에서 

자료를 수집․보존하던 의회와 귀족 도서관을 

계승하였고 국립공문서관은 민간차원에서 서민

 2) 공공상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무 및 사업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시의무는 없으나 민간에 맡길 경우 실시

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주체적으로 독점해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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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실질적 역사 연구 및 보존을 위해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설립 목적은 국립국회도서

관법 제2조에 ‘도서 및 그 외의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서 법률에 규정

하는 도서관봉사를 일본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국

회도서관 정책 ｢우리들의 사명 목표 2012-2016｣

에서는 ‘국내외의 자료와 정보를 폭넓게 수집, 

보존하여 지식․문화유산의 기반으로 국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과 함께 행정․사법 및 국

민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창조적 

활동에 공헌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고 밝히고 있어 이들을 종합해 볼 때 국립국회

도서관은 자료 수집 및 입법․행정․사법 그리

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설립 목적은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있듯이 건

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는 국민 공유의 

지적 자원으로서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활동이나 공문서 등을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공문서의 적정한 

관리 및 보존, 이용을 꾀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모든 활동을 현재 및 장

래의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두 기관 모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보존하여 

국민에게 자료를 서비스하는 목적에서는 동일하

나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국가기관인 입법․

행정․사법 기관의 활동보좌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3.2 관련 법령 및 정책

3.2.1 관련 법령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인 입법부 소속으로 

국회도서관법에 준거하여 운영․관리된다. 국

립국회도서관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되는 

법은 총 12장 31조로 구성된 국회도서관법이

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조직, 관리, 납본제도, 

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규칙 등이 31개, 

내부적인 규범인 중요한 내규 및 관장결정이 

58개로 총 89개의 법 규정이 있어 보다 상세하

고 치밀한 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설립․목적, 임원․조직, 서비스, 수집자료, 납

본, 기록, 재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립국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르

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관련 법령은 ｢공문서등의 관

리에 관한 법률｣,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

률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과 ｢특정역사공문서등의 보존, 이용 및 폐기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1988년에 ｢공문

서관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2001년 ｢국립공문서관법｣이 제정되었으나 모두 

현용 및 비현용 단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

계점이 있었다. 2008년 유식자 회의에서 공문서

의 체계적인 보존, 효율적인 업무 수행, 공문서

의 국내외의 광범위한 활용 등의 내용이 제언되

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남경호, 2011). ｢공문

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시행령￫가이

드라인￫각 행정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

어지는 다층구조의 통일된 관리체제를 가진다. 

특히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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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기록을, ｢특정역사공문서등의 보존, 이

용 및 폐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비현용 단계

의 기록을 다룬다(이경용, 2015).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두 6장 2절 34조로 구성

되어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 제정의 목적과 

정의 외에 주로 공문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

어있다. ｢국립국회도서관법｣은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등 내용과 범

위가 광범위한 반면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문서의 작성과 보존, 정리 및 이용

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3.2.2 정책 

국립국회도서관은 2012년 7월 ｢우리들의 사

명 목표 2012-2016｣에서 국립국회도서관의 사

명과 6개의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

고 2013년 5월 중장기적 목표아래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전략적 목표를 책정하였다. 주요 내

용을 살펴보면 국회 활동 보좌 목표 아래 국회

서비스의 고도화, 국회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

의 접근 정비, 외부와의 제휴 강화를 수립하는 

것이다. 수집․보존 목표 아래는 국내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 국회서비스를 위한 정보기반의 정

비, 전자 유통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자료 및 정

보의 정비, 문화적 자산의 수집. 자원의 보존 등

을 설정하였다. 정보 접근에서는 이용환경의 정

비, 자료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 제공, 장애인서

비스의 향상, 참고서비스 정보의 충실, 국내외

의 정보자원의 접근, 서지정보의 이․활용촉진

을 수립하였고 협력과 제휴에는 국내 관계 기관 

및 국제적인 제휴 협력 촉진, 도서나 도서관 홍

보활동을 전략적 목표로 두었다. 동일본 대지

진아카이브는 콘텐츠의 충실, 이․활동에 관한 

탐색기능의 충실을 책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운

영관리에서는 투명성이 높은 효율적인 운영관

리, 인재양성, 시설정비를 전략적 목표로 수립

하였다(국립국회도서관연보 평성27년도). 이러

한 정책 아래 매년 활동실시평가를 실시하는데 

<표 1>은 2015년에 중점적으로 실시한 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공문서관의 주요 업무는 이관된 행정문

서와 역사공문서등을 정리․보존하여 이용자

들에게 제공하여 보존과 이용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조언하고 조사 연구 연수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행정이관의 행정문서 관리에 대해 

상황보고, 자료징수, 실지조사 등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공문서관의 정

책은 장기적 계획이 아닌 매년 계획을 수립하

여 수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그 성

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

문서관의 정책 목표는 첫째, 국제적 수준 및 정

보기술의 진전을 염원으로 하여 기관과 임직원

이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둘째, 국가 공무원으

로서 자각과 책임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여 업

무효율화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고 관의 기능 강화를 추

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성과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

시하고 있다. 2016년도 국립공문서관의 정책은 

<표 2>와 같이 크게 4가지 정책 항목과 7개의 

주요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정책 항목인 

대국민 서비스와 그 업무의 질 향상은 총 4가지

의 조치 사항이 있다. 첫 번째 조치사항으로는 

행정문서 등 관리에 관한 적절한 조치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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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목표 중점사업 내용

국회활동보좌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고가치적 의뢰조사응답

∙국정과제관련 조사 결과물 간행하는 등의 조사서비스 고도화

∙국내외 조사기관 및 연구자 등 및 의회도서관 등과의 제휴 강화

수집․보존

∙납본법에 의한 자료 수집 강화

∙앞으로의 장서구축과 장서정비의 존재방식의 검토

∙유상온라인자료수집 실증실검사업

∙제4기 과학기술정보정비 기본계획의 책정

∙평성 26년도 국립국회도서관보정예산에 관련한 자료 디지털화 실시

정보 접근

∙차기 이용자서비스 기본계획의 책정

∙관내열람이용체제의 정비

∙당관 디지털화 자료의 도서관송신, 2차 자료정비 등 이활용의 추진

∙시각장애인 등의 전자정보의 접근 향상

∙레퍼런스 업무 및 정보의 정비와 충실

∙중국 관련 자료의 전자도서관프로젝트 참가

∙새로운 목록규칙책정과 보급을 위한 준비

∙당관 데이터 이활용 촉진

협력․제휴

∙연수 등을 통한 도서관협력 촉진

∙해외로의 정보발신의 상황 등 해외일본연구지원의 개선

∙일중한 전자도서관 선도에 근거한 협정사업 추진

∙국제아동도서관의 리뉴얼 개관과 함께 기념전시회 및 기념강연회 등 실시 

동일본 대지진 아카이브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에 관련한 콘텐츠의 확대와 이활용 촉진

운영관리

∙업무 시스템의 최적화 추진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관서관 제2기 시설정비 추진

∙국제아동도서관 리뉴얼 개관

출처: 국립국회도서관연보 평성27년도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0224291_po_nenpo27.pdf?contentNo=1)

<표 1> 국립국회도서관 정책 중점 사업 내용(2015)

정책 항목 주요 사항

대국민 서비스와 그 업무의 질 향상

행정문서 등 관리에 관한 적절한 조치

역사 공문서등의 보존과 이용 그의 조치

연수의 실태, 인재양성에 관한 조치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에 관한 사업 추진

업무운영 효율화 사업비 삭감, 경비 절감

재무내용 개선 필요 없는 재산 국고 납부

그 외 업무운영 체제정비 및 직장환경 정비와 직원연수

출처: 독립행정법인국립공문서관연도목표 평성28년도

(http://www.archives.go.jp/information/pdf/nendomokuhyou_28.pdf)

<표 2> 국립공문서관 정책(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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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은 내각부 관련 사법, 각종 가이드라

인, 역사공문서와 관련한 각종 기준의 운용과 

개선에 관한 전문적 지견을 기반으로 한 조사 

분석 조언의 수행, 내각총리대신의 위임을 받

은 실지조사 실시,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해 역사공문서의 선별의 적절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조언 등

을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치사항은 역사 

공문서등의 보존과 이용의 조치로 이는 보존, 

이용, 제휴협력, 조사연구, 국제적 공문서활동

의 참가 및 공헌 등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포함

한다. 입수 후 이용까지 1년 이내로 할 것, 적절

한 수리와 복원, 전자시스템의 보존에 관한 내

용, 심사 자료 이용 청구 시 심사기간을 30일 

내로 할 것, 상설전시나 디지털 전시로 이용확

대,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과의 협력, 공문서 

소재지 파악, 국제회의의 적극적 참여 등의 구

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 조치사

항으로는 연수의 실태, 인재양성에 관한 조치

로 역사공문서 등의 보존, 이용에 관해 직원 연

수를 실시하고 아키비스트 양성 강화방책을 검

토하여 연구 커리큘럼에 반영시키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조치사항으로는 아시

아 역사자료센터에 관한 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정보제공, 관련기관과의 링크제

공 등 관련정보제공 기능 수행, 홈페이지의 콘

텐츠 충실을 도모하는 것 등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 항목으로는 

업무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 인건비를 제

외한 사업비 전년대비 2% 삭감, 입찰과 외부위

탁 등을 활용한 경비 절감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 항목은 재무내용 개선 사항으로 보

유자산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산의 국고납

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그 외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인데 체제 및 직장환

경 정비와 직원연수, 모니터링을 통한 충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주로 각각의 

소장 자료, 서비스, 타 기관과의 제휴 및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실

시한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진다. 하지만 국립국회도서관의 정

책은 중장기적 계획목표 아래 세부적인 전략목

표를 설정하고 또 매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사업을 세우는 형태를 취하고 있

는 반면 국립공문서관은 위에 제시된 4가지의 

정책항목 아래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범

위도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활동보좌에 구체

적인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외 유

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집정보의 관리,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3 시설 및 자료

3.3.1 시설

국립국회도서관은 동경본관, 관서관, 국제아

동도서관 3곳으로 구성된다. 동경본관과 국제아

동도서관은 동경에, 관서관은 교토에 위치한다. 

동경본관의 경우 열람실과 자료 형태별 및 분야

별로 전문 자료실 등이 14개로 구분되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은 본관, 츠쿠바 분

관, 아시아역사사료센터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과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동경에, 

츠쿠바 분관은 이바라키현 츠쿠바 시에 위치하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일본국립공문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87

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는 동경에 2곳, 

교토에 1곳으로 동서로 나누어 위치하고 있으

나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모두 관동지방에 위치

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동경 주위에 소재하

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좀 더 방대하고 여러 

형태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소장하고 있

는 국립국회도서관이 면적이나 시설 면에서 규

모가 크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3.3.2 자료의 종류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는 도서, 소책자, 연속

간행물, 악보, 지도, 영화, 레코드, 인쇄 등의 방

법으로 복제된 문서나 그림, CD, 게임 소프트 

등 다양하다. <표 3>은 동경본관의 전문 자료실

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관서관의 경우 학술서 중심의 자료가 소장되

어 있으며 국제아동도서관은 아동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극용 그림, 딱지 등과 같은 

비도서 자료도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소장 자료는 행정문서, 사법

문서, 법인문서, 특정역사공문서, 기증․기탁

문서, 내각문고 등이다. 행정문서는 각 행정기

관에서 이관된 문서이고 사법문서는 사법기관

에서 이관된 문서와 평성 12년부터 22년까지의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민사판결원본 등도 포함

된다. 법인문서는 독립행정법인 등 국립공문서

관에 이관된 문서이다. 내각문고는 구 내각문고

소장의 고전적․고문서이다. 행정문서는 행정

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로 해당기관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

명칭 소장 자료

과학기술․경제정보실 -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관련 참고도서, 과학기술관련 초록 및 색인지

인문총합정보실 - 총기․인문과학분야의 참고도서류, 도서관 및 도서관정보학관련의 주요잡지 등

고전적 자료실 - 귀중서, 준 귀중서, 에도시대이전 고서, 청대이전의 중국서 등

지도실 - 명치시대이후의 1장짜리 지도(지형도, 지질도, 해도 등) 주택지도

헌정자료실

- 일본근현대정치사료(막부 말~현대의 정치가, 군인, 관료의 일기, 원고, 편지 등) 일본점령관련자

료(2차 대전 후 미군이 가지고 있던 공문서를 마이크로필름, 연합국 최고사령관사령부나 오키나

와 점령 관련 문서) 

- 일본계이민관련자료 등(중남미, 하와이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수집한 자료로 도서, 신문, 일기, 

편지 등)

음악․영상자료실 - 국내발행 레코드, CD, VHS, DVD 등, 녹음자료, 악보

전자 자료실
- 도서와 CD 혹은 CD-ROM 등으로 구성된 자료, CD-ROM 등의 전자자료, 전자 저널(국내외 

다수, 우리나라는 KISS)

의회관청자료실

- 국내외의 회의록, 의사자료, 관공보, 법령집, 판례집, 조약집, 관청의 발행자료목록, 요람, 연차보고, 

통계자료류, 정부간국제기관간행자료, 법률․정치분야 참고도서류 등(해외 자료의 경우, 약 

70여 개국의 회의자료 및 150개국의 법령자료를 소장. 그 중 美 , 英, 佛, 獨은 18세기 이후 

기본적인 자료를 망라․수집함. 기탁지정을 받은 정부 간 국제 관계 자료로서 국제연맹․국제연

합과 그 전문기관, EU, 등의 자료도 소장)

신문자료실 - 신문의 원지, 신문의 축쇄판, 복각판(복제판), 신문의 마이크로필름, 신문스크랩자료 등

출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dl.go.jp/jp/service/tokyo/readinginfo.html) 재편집

<표 3> 국립국회도서관 동경본관 전문 자료실 소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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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한 것이다. 관보․백

서․신문․서적 등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를 목

적으로 발행된 것이나 특정역사공문서등, 정령

에서 정한 연구소 그 위의 시설에 대해 정령의 

결정에 따라 역사적 또는 문화적 자료 또는 학술

연구용 자료로서 특별히 관리된 것은 제외한다. 

법인문서는 독립행정법인 등의 임직원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로 해당 독립행정법인 

등의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독립

행정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되는 

문서는 행정문서에서 제외되는 것과 동일하다. 

특정역사공문서등은 역사자료 중에서 행정기관

이나 독립행정기관이 보유한 문서로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내각총리

대신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문서를 말한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경우 국

립공문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

구소 전사연구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아시아역사

자료 중 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 순으로 받아 공

개하고 있으며 원 자료는 각 소장기관에 보관되

어있다. 그러나 외교․방위(명치이후 구 육군 

및 해군)․황실관련 국가 문서는 외무성 외교 

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사료열

람실, 궁내청 궁내공문서관에 소장되어있고 국

립공문서관에는 소장되어있지 않다. 이처럼 국립

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은 매우 다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국립국회도서관은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

으며 국립공문서관은 국가에 중요한 공문서가 

중심이다. 

3.3.3 자료의 수집방법 및 분류방법

국립국회도서관은 납본이 주가 되며 기록, 

구입, 기증, 교환, 유증,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

에서 이관, 직원 파견을 통한 수집방법이 있다. 

또한 웹사이트, 개인의 온라인자료, 국내박사논

문은 온라인 수집을 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

관 소장 자료의 수량은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약 4,188만 2천점에 이른다.3) 국립국회도서관

의 납본은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립공문서관은 주로 행정․사법․독립행

정법인 등으로부터 이관과 개인이나 법인의 기

증․기탁이 있다. 기증․기탁의 경우 법인 혹

은 개인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의 역사

공문서등을 받는다. 첫째,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관련된 국무대신 등의 이념, 행동을 유

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중요 정보가 기

록된 것, 둘째는 국립공문서관이 현재 보유하

고 있는 특정 공문서의 기록된 정보를 보완하

는 중요한 정보가 기록된 것, 마지막으로 국가

기관의 통합, 폐지, 민영화에 의해 역사공문서 

등이 계승되지 못해 흩어져 없어질 우려가 높

은 것이다. 

국립국회도서관은 국립국회도서관분류표

(National Diet Library Classification, 이하 

NDLC)에 따라 분류된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출판물을 입수, 소장하고 이 장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

류법이다. 알파벳과 정수의 혼합형 비십진법이

며 소장 자료 구성을 반영하여 사회과학에 중

점을 두었다. 헌정자료는 자료에 따라 소장자, 

 3) 담당자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2016년 소장 자료 수를 파악하였음(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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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국가별로 분류된다. 

국립공문서관의 행정․법인 문서는 파일관리

부에 기재된 사항 등에 의해 분류되어있다.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을 ‘문서파일’로 묶고 해당 

기관의 사무 혹은 사업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알기 쉬운 명칭을 부여하

도록 하였다(이경용, 2015). 또한 행정문서파일 

편철방법은 연도별로 수시 정리하는 ‘수시 파

일링 방식'과 우선 개개의 행정문서에 명칭, 보

존기간, 보존기간 만료일을 설정하고 일정 사안

처리가 완결된 단계에서 편철하는 방식인 ‘사안

완료시 파일링 방식’이 있다(남경호, 2011). 

3.3.4 서비스 

두 기관의 공통 서비스는 자료검색, 열람, 참

고, 대출, 복사, 디지털 컬렉션/디지털 아카이

브, 전시회, 견학, 조사연구 등이 있다. 자료의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여 디

지털화 된 자료의 경우는 디지털 컬렉션/디지

털 아카이브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대

출과 복사 서비스, 참고 서비스는 두 기관 모두 

개인이 아닌 도서관 단위에서만 가능하다. 서

비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열람 서비스는 국립국회도서관에 직접 내관하

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격은 18세 

이상이지만 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18세 미만

도 가능하다. 국제아동도서관의 경우는 성인 

외에 아동도 열람이 가능하다. 귀중서, 준귀중

서, 헌정자료, 영상자료, 기계가독형 자료는 사

전에 허가 신청을 받은 후 열람이 가능하다. 동

경본관, 관서관, 국제아동도서관에서는 상호대

차가 가능하다. 단, 동경본관에서 관서관의 자

료를 받아볼 수 있으며, 관서관에서는 동경본

관, 국제아동도서관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국제아동도서관에서는 관서관과 동경본관의 자

료는 받아볼 수 없다. 복사서비스가 가능하며 

서양서의 일부는 전자 저널로도 제공이 가능하

다. 대출은 개인의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대학이

나 해외, 인근 도서관 단위의 대출은 가능하며 

대출된 도서관에서는 관내열람만 허용한다. 국

제아동도서관의 경우 학교 및 공공도서관을 통

한 대출이 허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관내열람만 

가능하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도 관내열람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관내열람의 경우 연

령 제한은 없으며 이용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국가나 공공의 안

전, 감시,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열람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대출은 공공목적으로 국가기관이

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전시회용에 한해 

대출이 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

라 행사 내용이 국민생활이나 교양 향상에 기

여하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

성을 띤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검색 서비스는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디지털 컬렉션 외에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

공한다. 국립국회도서관은 관 내외 자료를 전

방위로 검색할 수 있는 NDL search를 갖추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전거데이터 검색서비스, 

소장 자료 검색서비스인 NDL-OPAC, 동일본

대지진관련의 아카이브 ‘하나기쿠’, 입법 관련

정보 검색서비스인 국회회의록, 제국회의록, 제

국의회회의록, 일본법령색인이 있다. 또한 인터

넷 수집자료 보존사업인 WARP(Web Archiving 

Project), 도서관자료․웹사이트․각종 DB․

관계기관정보를 특정주제나 자료별로 소개하

는 ResearchNavi, 역사적 음원 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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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을 위한 키즈 

OPAC이 제공되며 국립국회도서관이 전국도

서관과 함께 협력․구축하고 있는 조사DB인 

참고서비스 협동DB,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제언을 위한 조

사기관인 국회사고조, 디지털 전시회 서비스 등

이 제공된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디지털 아

카이브와 ‘공문서로 보는 일본의 발자취’라는 

검색 서비스가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관내 소장 자료뿐 아니라 횡단검색 시스템으로 

관외 소장 자료 검색도 가능하다. ‘공문서로 보

는 일본의 발자취’는 시계열 역사자료 소개 사

이트로 원하는 시대에 해당하는 공문서관이 소

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디지털 열람이 가능하

다. 이렇듯 국립국회도서관이 국립공문서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검색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의 

인적 구성원 및 넉넉한 재정에 일차적으로 기인

하는 것으로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다른 기관에

서는 전혀 제공할 수 없는 공문서를 중심으로 

일본이란 국가에 관해 교육까지도 가능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시회 및 견학 서비스로 국립국회도

서관과 국립공문서관 모두 전시회와 견학을 실

시하고 있다. 전시회는 두 관 모두 온․오프라

인의 전시회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견학의 경

우,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일반, 중고생, 외국

인 대상의 견학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에 따

라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전반적인 도서관 안

내, 서고 견학 외에 중고생의 경우 ‘직장 견학’

이라는 이름으로 취업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 

교원 등 다양한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립공문서

관 소개, 자료 열람 체험, 서고 견학, 자료의 수

리 및 복원에 관한 견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

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조사․연구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국립국회도서관

의 경우, 입법조사와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

다. 입법 조사는 위원회 및 의원으로부터 의뢰

를 받아 법안 등의 조건 분석․평가하고 정

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과제, 

국내외 제도, 법안 요강 작성 등에 관련한 의뢰 

조사로, 이는 단기 국정과제 뿐 아니라 국정 중

장기 과제에 관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대상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자발

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예측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국회도서관 간행물인 ｢레퍼

런스｣, ｢외국의 입법｣, ｢조사와 정보: 이슈 브

리프｣, ｢조사자료｣ 등에 정리하여 국정심의 참

고자료로 각 당 및 의원, 의원사무국 등에 배포

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아동도서관에서 아동

서 및 아동의 독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

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은 당관이나 국가기관

이 보존하는 자료의 위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소장 자료의 

목록이나 내용에 관한 조사․연구, 외국공문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

국회도서관은 국회보좌라는 주요 책무를 다하

기 위해 국정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조사․연구

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립공

문서관은 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심으로 조

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은 납본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사서 대상으로 참고 서비스,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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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도서관으로의 대출 서비스 등을 실시

하고 있다. 키즈 페이지를 통해 아동에게 국립

국회도서관과 국제아동도서관 정보 제공, 시각

장애인을 위해 도서관을 통한 자료대출, 점자

녹음 도서총합목록 작성, 장애인담당사서 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일본 담당사서를 

위한 국내 연수 및 파견 연수 실시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

립공문서관의 경우 ‘피재공문서등 구원팀’을 설

치하여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문서를 수

리, 복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

이하다. 

이상과 같이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

관은 서로 다른 자료와 서비스 대상, 체계, 업무 

내용 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방식에 대해 김유승(2012)은 문화유산기

관 간 협력방식에는 각자의 고유한 운영과 서

비스를 유지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최소 통합,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 부서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선택적 통합, 마지막으로 

기관의 완전한 조직적 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통

합까지 크게 세 가지 수준의 통합 방식이 있다

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 두 기관의 협력은 부분

적인 선택적 협력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 내용으

로 첫째, 두 기관의 디지털 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제공의 확장이다. 국립국

회도서관 NDL Search에서는 국립공문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

자료센터 DB에 등록되어있는 디지털화된 자료 

검색 및 열람이 현재 가능하다. 이에 비해 국립

공문서관의 횡단검색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 자

료의 소장 정보를 검색할 수는 있으나 디지털 

열람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립공문서

관에서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

털 열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기관 간 시스템 

담당자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람 서비

스 확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둘째, 

국립공문서관 주관의 역사공문서 등 소재정보 

네트워크 검토연락회의가 있다.4) 이 회의는 국

립국회도서관뿐 아니라 궁내청궁내공문서관, 방

위성 방위연구소전사연구센터, 외무성 외교사

료관, 국립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 중의원헌정기

념관, 최고재판소사무총국, 일본은행금용연구

소아카이브 등이 같이 참여한다. 2001년부터 개

최되기 시작하였는데, 연 3-4회 개최되며 역사

공문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러므로 유

관 기관으로 구성된 이러한 회의를 활용하여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소재 정보를 궁극적으로 

통합하고 디지털 열람까지도 가능한 인프라 구

축을 논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통

한 소장 자료의 대출이다. 이 제도는 두 기관뿐

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다른 문화유산기

관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의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전시회 목적

으로 매년 20여회의 자료대출이 있었다. 그런

데 특이할 정도로 국립공문서관으로의 소장 자

료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5) 하지만 2017년 

4월 공문서관 주최 ‘탄생 일본국 헌법’ 전시회에 

 4) 협력 부분은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담당자와 전자 우편으로 파악하였으며,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담당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음(2017.1.12.)

 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연보(http://www.ndl.go.jp/jp/publication/annua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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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 자료가 소수 포함되어서6) 이

러한 변화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두 기관이 전

시회를 통해 소장 자료의 활용과 상생의 협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4.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유

사 기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확장으로 문화유산

을 보존, 수집, 관리하여 다양한 문화 기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복합 문화 공간 지향으로 지식 정보 활용과 함

께 전시, 견학,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향

유할 수 있도록 수요자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기관의 홍보와 다양한 이용자층을 확보

하고 있는 곳이란 점이다. 셋째는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에

서나 접근 가능하며 이용자와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은 위에서 전

술한 협력 외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

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두 기

관 모두 공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사무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이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 정도이다.7) 하지만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은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풍부한 문화정보 접근

을 가능하게 하며 제한된 자원을 공동으로 이

용함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조윤희, 2008). 또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두 

기관의 협력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람

직하며,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된 공공정보원인 

두 기관의 자료는 이용자들에게 중립적이며 안

전성이 검증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서혜란, 200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두 기관

의 협력은 멀지 않은 시기에 현실적인 필요와 

당위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

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공통점을 중심으

로 제안할 수 있는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1 역사관련 소장 자료의 통합 DB의 구축

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 중에 고전 자료, 

헌정 자료, 의회 관청 자료 중 역사 관련 자료와 

역사음원이라는 디지털 자료가 있다. 역사 관련 

자료로 고전적 자료는 귀중서, 준 귀중서, 에도 

시대 이전 고서, 청대 이전의 중국서가 있으며 

헌정 자료에는 막부 말에서부터 현대 정치가들

의 관련 자료, 과거 일본의 점령에 관한 자료, 

일본계 이민자들의 자료 등이 있다. 역사적 음

원은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일본 국내에서 제

작된 민요, 성악, 만담, 가부키,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레코드 음반을 디지털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도 특정 역사 공문서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외에 

‘공문서로 보는 일본의 발자취’라는 시계열적 

역사정보 제공 검색사이트를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고 있다.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찾고자 하는 

 6) 국립공문서관 담당자와 전화면담을 통해 파악하였음(2017.3.23.)

 7) 국립공문서관은 담당자와 전화면담을 통해 파악하였음(2017.3.23.). 국립국회도서관은 담당자와 전자 우편을 통해 

파악하였음(2017.3.28.).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일본국립공문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93

역사 관련 자료가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있

는지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자료인지 정

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국립국회도서

관에서는 국립공문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검

색이 되지만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국립국회도

서관의 소장 자료 검색만 가능하고 디지털로 열

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역사’라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역사적 음원

과 국립공문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의 역사 관련 주제 소장 자료에 

대한 통합 DB 구축을 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

성을 위해 매우 유익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기

관의 소장 자료 기술방법에 대한 표준의 개발

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화 되지 않은 역사 자

료에 대해서는 상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용자들을 위한 유용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문서관 주

관의 역사공문서 등 소재정보 네트워크 검토연

락회의와 별도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통합 주

제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도별 주요 주제

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모든 자료와 기록물을 

수집하여 일본의 도서관과 기록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4.2 재난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

국립국회도서관은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회사고조라는 기관의 자료

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국회사고조는 동

경전력 후쿠시마 원전 피해에 관한 조사․제언

을 위한 일본 헌정사상 국회에 설치된 독립된 조

사기관으로 2012년 10월 25일까지의 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자료 및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

다.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인 ‘하나기쿠’는 2011

년 3월 일본 동일본대지진이 발생 후 그 기록을 

영구 보존 및 과학적 분석으로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 국내외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하버드대와 함께 지진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여러 도서관에 

분산․수집된 동일본 지진 관련 자료를 합친 것

이다. 수집대상은 공적기관이 소장하거나 작성

한 기록과 기초적 데이터, NPO 및 자원봉사 단

체 활동 및 피해지 상황 기록, 학술기관이나 단

체에 의한 조사 및 연구 기초 데이터, 기업의 

활동 기록,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피해

와 사고에 관한 기록, 피해 관련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담은 동영상 등을 포함하

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쇄물도 

수집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재난에 관한 별도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지 않지만 재난관련 공

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관내에 ‘피재공문서등 

구원팀’을 설치하여 수해 등으로 피해 입은 공

문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

해로 인해 발생된 공문서등의 피해에 대해 필

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피해규모

나 상태에 따른 기술적인 조언, 필요한 기자재 

대여, 안전 활동을 위한 인재연수 등 구원활동

을 펼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자국의 재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재난 예방에 반영하는 것은 비슷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구 환경에서 그 의미

는 크다. 그러므로 두 기관이 각각 소장하고 있

는 다양한 형태의 재해 관련 자료를 하나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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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지진, 수해, 쓰나

미, 원전 피해 등을 국가 재난이라는 좀 더 큰 

범주 아래 두고 각각의 재해의 종류별이나 재

난 지역별, 시기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 재

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기관의 통합적인 재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

이 차후에 있을 재난에 대한 대비나 신속한 복

구 작업을 위해 바람직하다. 

4.3 공동 전시회 개최

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제를 정해 개최하면 관련 자료의 

다양한 수집이 가능해 전시 내용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

는 소장 자료 대출만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적 

사건이나 기념일을 주제로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서 기념일을 전후로 두 

기관이 계절별로 이동 전시한다면 이용자들은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전시뿐 아니라 온라인 전시도 시행하여 두 기

관의 홈페이지에서 공동으로 열람이 가능하도

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국립기록관이 소재하지 않은 교토 소재

의 관서관에 국립공문서관의 소장 자료 전시회

를 개최하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 2012년부터 

동경 이외의 지역 박물관이나 대학에서 국립공

문서관 주최의 전시회가 있었으나 국립국회도

서관 관서관에서는 개최되지 않았다. 관서관에

서 정기적인 국립공문서관 주최의 전시회가 열

린다면 거리상의 문제로 국립공문서관을 이용

하기 어려운 관서 지방의 이용자 정보요구 충

족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특히 2007년 군마현립 문서관에서 초등학교에 

전시 판넬을 대출하여 수업에 활용한 사례도 있

는데 이는 전시뿐 아니라 수업에 활용하여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小高哲茂, 2007).

4.4 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학교와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은 이미 지방 문

서관에서 초․중․고교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이 협력

하여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습 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군마현립 문

서관의 경우, 2002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여름방학! 어린이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으로 

문서관의 소개, 시설견학, 소장 자료를 활용한 

체험 등의 활동을 하였고 2007년에는 문서관에

서 초등학교에 전시 판넬을 대출하여 수업에 활

용한 사례도 있다(小高哲茂, 2007). 사이타마

현립 문서관에서는 중학교 2학년 사회과 선택

과목에서 ‘문서관에서 실제 사료를 만져보자’라

는 코스로 학생들이 내관, 관내 소장 자료를 활

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수업 의뢰를 받아 ‘사이타마현 입

체지도 만들기’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문

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후보도사진, 신문기사 

등을 이용한 수업,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인문에 관한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 등이 진행

되었다(三田博, 2007). 기후현 역사자료관에서

는 ‘수업에 사용가능한 당관소장 사료선’을 만

들어 월 1회 전 초중학교에 메일로 송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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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내용은 자료 사진과 그에 대한 해설 등

이 진행되었다(田添好男, 2007). 그러나 이 프

로그램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해당 지방의 문서

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 지방 자료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를 모델로 국립

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이 협력하여 초․

중․고교의 교과목과 교육 내용에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광범위한 양질의 자료

를 풍부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교육 효과

는 물론 양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에노 소재

의 국제아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학습프로그

램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면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도서관과 기록관 담당자들과 

교사들이 협업하여 직접 도서관과 기록관의 자

료를 이용하여 강의를 계획할 수 있고 다양하

고 세분화된 장르의 주제별/시대별 컬렉션을 

학년별 맞춤 교육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역사

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원 자료를 교육용으로 

제공하면 학생들은 1차 자료의 직접적인 접근

을 통해 과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더욱 생생

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될 것

이다. 시대별, 학년별, 활동별 교육 컬렉션을 구

성하여 교사들이 직접 문서나 자료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도 있고 활동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위한 지침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관해 

교육 주제나 교재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방안을 교사들의 참여

와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색 있는 소장 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웹사이

트를 통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일반인

을 위한 교육 자료로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규모와 차이점을 고려할 때, 

두 기관의 부분적 협업을 위해 사업별 소위원회

를 조직하여 장단기 프로그램을 위한 파트너십

을 구축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협업을 

위한 소위원회의 정책 개발 내용을 설정하고 위

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자원과 기

술, 관련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5. 결 론

도서관과 기록관은 소장 자료의 구성과 정리 

기술 체계, 서비스에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

러나 방대해진 정보의 양과 디지털 환경의 도

래로 이용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좀 

더 손쉽게 찾기를 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표적 문화유산기관인 국립국회도서

관과 국립공문서관의 설립 과정 및 목적, 관련 

법령 및 정책, 시설, 자료, 서비스를 비교 분석

하고 두 기관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두 기관은 그 소장 자료의 내용과 양, 조직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완전한 협력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기관의 설립근거, 

소장물의 상이한 성격과 관리방식에서 조직의 

임무와 사명, 법적 근거, 조직의 구성과 시스템

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

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협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분야가 있고 두 기관이 가진 문화유산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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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할 때 두 기관의 협력 시

도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보존을 강조

하는 특성을 가진 기록관인 국립공문서관에서

도 이용자들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기관의 

협력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한 단계 나아간 것

과 같다. 

그러므로 두 기관의 공통 목적을 바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

다. 우선 도서관과 기록관의 교류를 통해 기관

간의 접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의 사

명과 목표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한다. 

두 기관의 시스템 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

는 현 단계에서는 두 기관이 긴밀하고 지속적

인 소통을 통해 서로 조력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일부 소장 자원에 대한 합의된 부문별 통

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재난 정보 

아카이브 같은 특별 주제 개발을 통한 컬렉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회 공동 개최, 소

장 자료를 활용한 역사 교육 학습 프로그램 공

동 개발 같은 것을 적극 실행한다면 협력의 가

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시작은 기관간 문화유산 콘텐

츠 공동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정보와 기록

물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재창출되는 교육 프로

그램으로의 연계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은 기관의 정체

성과 위상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문화유산기관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고 개방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와 지식 정보 기록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지성적이며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생 학습을 지향하는 

미래 사회의 다양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

족시키면서 지식문화를 창출하는 융복합 문화 

소통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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